
18과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
5월 5일

아브라함은 백 살이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어요.

아브라함은 이삭을 무척 사랑했지요.

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어요.

"아브라함아,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."

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나 사랑했지만,

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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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매에!"

아브라함이 돌아보니,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 한 마리가

수풀에 걸려 있었어요.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양을 하나님께

바쳤어요.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시고

더 큰 복을 주셨답니다.

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었어요.

그때,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.

"아브라함아! 아브라함아!

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!

네가 이제 나를 *경외하는

줄 알았노라."

창세기 21~22장 19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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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경외: 높이고 두려워하는 마음.



"꽃이 잘 있는지 봐야지."

남우는 시들해진 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.

"으앙! 꽃이 죽었나 봐요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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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세요



엄마가 다가와 말했어요. "꽃이 시들었구나. 꽃이 시든 것은

슬프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." "꽃보다 더 좋은

것이라고요?" "그래, 꽃이 져야 열매가 생기거든, 남우가 좋아하는

사과도 사과나무의 꽃이 지고 생기는 거야." 남우는 앞으로 열릴

열매가 너무 기다려졌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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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 양을

준비하셨어요. 양을 예쁘게 색칠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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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브라함은 시험을
받을 때에 믿음으로
이삭을 드렸으니

히브리서 11장 17절




